
토론 내용

상현: 읽은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말해봅시다.
 소민: 비극적입니다. 과학 발달과 기계 문명이 인간을 인공적으로 만들고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.
 유빈: 동의합니다. 소설은 계급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.
 채영: 맞습니다. 과학 발달과 인간 행복이 서로 모순적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. 
 상현: 저는 이 멋진 신세계 속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포드라고 부르잖아요.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. 포드는  
최초로 컨베이터 밸트 식의 대량 생산을 한 자동차 회사잖아요.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과 인간을 생산하는 것. 이 
부분이 동일한 부분인 거 같아요. 
 소민: 맞아요. 난자를 96개로 나누어서 인간을 생산하는 방식이 딱 그 꼴이죠. 

상현: 멋진 신세계는 알파, 베타, 감마, 델타, 엡실론 총 다섯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. 보통 우리가 계급 사
회하면, 부정적으로 느껴지죠. 대체로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는 하층 계급이 불만을 갖고 반란을 일으킵니다. 현실
에서도 소설에서도 그렇죠.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이곳 멋진 신세계에서는 모두가 그 계급에 만족한다는 점입니다. 
나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을 보고 그들의 우월성을 인정하지만,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. 이에 대해 어게 생각하시
나요?
채영: 불만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아요. 아마 누군가는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내세
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
소민: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이 의아한 부분이에요. 왜 만족을 했을까요? 
유빈: 인간이 생성될 때, 받는 교육이 핵심이에요. 모든 인간은 최면학습을 통해 성장하죠. 무의식적인 과정 속에
서 교육이 이루워지는 건데요. 무의식 속 교육에서 교육 받는 사람은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죠. 이 부
분은 살짝 공포감이 드는 대목입니다. 
상현: 교육 받는 사람은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 핵심으로 느껴집니다. 사실, 저절로 되는 
게 아니거든요.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. 그런 점에서 과연 ‘멋진 신세계는 어떤 사회인가?’를 생각해 볼 필
요도 있어요. 외부자의 시선에서는 디스토피아이지만 내부자는 유토피아처럼 느낄 수 있는 사회이죠. 아이러니합니
다.
채영: 현실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도 계급은 타파하고 사회를 바꾸지만 신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기는 어렵잖아요. 
그런 부분에서 볼 때, 내부자들은 포드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.
소민:제 생각도 그렇습니다.     

 

일시 [ 1 주차] 모임장소 네이버 웨일 온

팀명 신세계 참여 학생 박상현, 김채영, 이소민, 이유빈

진도 도서명:         멋진신세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도페이지: 1p.   ~ 125 p.

독서클럽 모임 보고서



인증 사진

좌측 상단에서 시계방향 순으로 박상현, 김채영, 이유빈, 이소민 


